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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가상 세계와 정보보호 영역을 개혁주의생명신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인간의 존엄
성과 공동체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보안 윤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 기술 중심 사회에서 가상 
세계는 인간의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실존 공간으로 자리잡았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정체성 혼란,
데이터 주권 약화, 알고리즘 기반 인간 소외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의 핵심 원리인
‘생명 중심성’과 ‘인격성’을 기반으로 가상 세계를 재해석하고, 보안을 기술적 통제가 아닌 인간 중심의 윤리적 실천으로
확장하였다. 특히 진실성, 공동체성, 회복적 정의를 중심으로 한 보안 윤리 체계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
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백석대학교의 건학이념을 디지털 시대의 학문
적 담론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주제어 : 개혁주의생명신학, 가상 세계, 보안 윤리, 디지털 청지기, 정보보호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virtual world and the field of information security from the 
perspective of Reformed Life Theology, and to propose a direction for security ethics that preserves 
human dignity and communal valu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In today’s technology-driven society,
the virtual world has become an important existential space in which huma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activities take place. As a result, problems such as confusion over digital identity, the 
weakening of data sovereignty, and algorithm-based human alienation have emerged. This study 
reinterprets the virtual world based on the core principles of Reformed Life Theology, namely 
“life-centeredness” and “personhood,” and expands the meaning of security from mere technical control
to human-centered ethical practice. In particular, it proposes a framework for security ethics centered 
on truthfulness, community, and restorative justice, thereby suggesting a direction for protecting human
dignity in the digital environ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extending Baekseok 
University’s founding philosophy into an academic discourse appropriate for the digital age.

Key Words : Reformed Life Theology, Virtual World, Security Ethics, Digital Stewardship, Informatio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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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가상 세계(Virtual World)
를 단순한 유희나 시각적 체험의 공간을 넘어, 인간의 사
회·경제·문화 활동이 실질적으로 수행되는 새로운 디지
털 실존 공간으로 부상시켰다.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초연결 사회의 도래 속에서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
은 점차 유기적으로 중첩되고 있으며, 확장현실(XR), 디지
털 트윈(Digital Twin), 공간 컴퓨팅(Spatial Computing),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 등의 기술은 사용자에
게 물리적 실재감에 준하는 몰입적·인지적 경험을 제공
하고 있다[1,2]. 이러한 기술 발전은 인간 활동의 범위를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긍정적 가능성을 지니지만, 
동시에 디지털 정체성의 혼란, 데이터 주권의 약화, 알고
리즘에 의한 인간 소외와 같은 윤리적 과제를 심화시키
고 있다. 따라서 가상 세계의 확산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
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이해와 공동체 질서, 나아가 기
술 문명 전반에 대한 철학적·신학적 성찰을 요청하는 과
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혁주의생명신학은 기술 지상주의
적 사고가 지배하는 현대 디지털 문명에 대해 생명 중심
의 비판적 해석 틀을 제공한다. 장종현(2014)에 의해 제
시된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생명”
이라는 명제를 통해 신학이 단순한 이론적 체계에 머물
지 않고, 인간과 공동체를 살리는 실천적 생명 운동으로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3]. 이러한 관점에서 가상 세
계의 구축 역시 인간에게 부여된 문화 명령(Cultural 
Mandate)의 확장된 수행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러나 가상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 존엄의 가치를 
배제한 채 기술적 효율성과 경제적 수익성만을 추구할 
경우, 그것은 인간성을 회복하기보다 오히려 인간을 데
이터화된 객체로 환원시키는 비인격적 기술 체계로 전락
할 위험이 있다[4]. 따라서 가상 세계의 구현은 단순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나 플랫폼 구축의 차원을 넘어, 인
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적 생명성을 회복하는 윤리적·신학
적 과제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상 세계를 구성하는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AI)
과 생성형 모델은 지능형 에이전트를 통해 인간과 유사
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 설계와 운영 과정에
서 인간의 인격성과 생명 가치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의 관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Imago Dei)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이며, 가상 세계 속 
아바타와 디지털 데이터 역시 현실의 인격과 분리된 단

순한 정보 단위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정체성이 반영된 
인격적 흔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5]. 그러므로 가상 공간
의 설계 철학은 시각적 몰입감이나 상업적 효율성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고 참된 공동
체적 교제인 코이노니아(Koinonia)를 촉진하는 생명 중
심적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나아가 가상 세계의 확장과 함께 대두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딥페이크, 신원 도용, 데이터 조작과 같은 디지털 
위협은 보안 윤리를 단순한 기술적 방어 체계의 차원을 
넘어 공의와 책임의 실천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6].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암호화, 인증, 접근통제와 
같은 보안 기술은 정보의 기밀성(confidentiality), 무결
성(integrity), 가용성(availability)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궁극적으로 보안이 보호해야 할 대상은 시
스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인간과 공
동체이다. 데이터가 한 인간의 삶과 인격의 흔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보호하는 행위는 디지털 환경에서 이웃 사
랑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식이자 진실성과 신뢰를 보존하
는 윤리적 책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보안 윤리는 
거짓 증언을 금하는 성경적 원리에 기초하여 가상 공간
의 진실성을 수호하고, 기술적 소외 계층과 취약한 사용
자를 보호하는 공동체적 윤리로 확장되어야 한다[7].

2. 가상 세계 기술과 윤리적 문제

2.1 공간 컴퓨팅과 인간 인식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핵심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 가상 세계(Virtual World): 단순한 시각적 몰입 환경

(VR)을 넘어, 사용자가 사회·경제·문화적 행위를 수
행하는 디지털 기반의 상호작용 공간으로 정의한다. 
이는 Milgram과 Kishino(1994)의 현실-가상 연속
체(Reality-Virtuality Continuum) 개념에 기반하
며,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확장현실(XR), 디지털 
트윈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한다[10].

- 보안 윤리(Security Ethics): 기술적 정보보호 수단
(암호화, 접근통제, 인증 등)의 설계·운용·정책에 있
어 인간의 존엄성, 프라이버시, 공동체적 신뢰를 규
범적으로 보장하려는 실천 원칙의 총체로 정의한다. 
이는 기존의 CIA 삼원칙(기밀성·무결성·가용성) 중
심의 기술 보안 패러다임과 구별되는 인간 중심 접
근이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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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주의생명신학(Reformed Life Theology): 장종
현(2014)에 의해 체계화된 신학적 운동으로, "신학
은 학문이 아니라 생명이다"라는 명제 아래 신학의 
본질을 이론적 교리 체계가 아닌 인간과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 운동으로 규정한다[3]. 이는 칼뱅의 개
혁신학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한국적 맥락에서 재구
성된 실천신학적 패러다임이다[50,51].

- 디지털 청지기(Digital Stewardship): 데이터와 기술
을 단순한 자원이나 도구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
동체와 이웃을 위해 책임 있게 관리하고 활용하는 
윤리적 주체성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이는 기독교 
전통의 청지기 사상(stewardship)을 디지털 환경에 
적용한 것이며, 데이터 거버넌스 및 AI 윤리 논의와 
교차한다[49].

가상 세계는 공간 컴퓨팅을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디
지털 환경으로, 인간과 디지털 공간 간의 상호작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 개념은 2003년 Simon 
Greenwold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기계가 인간의 공간 
인식과 사물에 대한 참조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
호작용하는 기술적 패러다임을 의미한다[8]. 공간 컴퓨팅
은 센싱, 매핑, 컴퓨터 비전 등 다양한 기술 요소의 통합
을 통해 구현되며[9], 최근에는 Apple Vision Pro와 같
은 장치를 통해 인간의 시선과 제스처가 인터페이스로 
활용되는 수준에 이르렀다[10]. 이러한 기술은 초저지연 
처리 환경 속에서 현실과 유사한 몰입 경험을 제공함으
로써 인간의 인지 체계를 디지털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
시키고 있다[11].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은 인간 인식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며, 다음과 같은 윤리적·
존재론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인지적 부조화 및 현실 감각의 저하
사용자가 가상 환경에 고도로 몰입할 때, 가상 세계는 

물리적 신체의 확장 영역으로 지각된다. 이 단계에서 비
정상적인 인지적 몰입이 수반되며[2], 가상 환경의 내재
적 보상 체계는 사용자의 특정 행동 반응을 유도하고 이
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2].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이용 행태를 넘어 현실 인식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 가상 환경 몰입이 현실적 판단력을 왜곡
한다는 선행 연구들은[7,13,14], 인간의 삶이 기술적 환
경에 종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체성의 다원화와 주체성 저하
가상과 현실의 경계 모호성은 개인이 정체성을 다중적

으로 분절화하여 인식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자아의 
통합적 형성을 방해한다. 온라인상의 페르소나와 실제 
자아 사이의 괴리는 인지적 혼란 및 심리적 불안을 유발
하는 주요 원인이다[16,17]. 가상 환경은 신체적 경험을 
축소하고 디지털 기반의 자아상을 촉진함으로써, 존재론적 
불안을 고조시키고 개인의 주체성을 약화시킨다[18,20].

-대인관계의 수단화 및 공동체 붕괴
가상 세계 내 인간관계는 신체적 대면의 부재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타인을 인격체가 아닌 정보나 기능적 수
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낳는다[21,22]. 특히 알고리즘 
기반의 상호작용 체계는 관계성을 정량화하고 효율성 중
심으로 재편하여 정서적 유대의 깊이를 저해한다[23,25].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 공동체적 윤리 의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술 결정론에 따른 자율성 통제
가상 세계를 통제하는 알고리즘은 인간의 행동 메커

니즘을 설계하는 핵심 변수로 작동한다. 사용자는 자신
의 선택을 자율적이라 판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교화
된 '선택 설계(Choice Architecture)'에 의해 유도된 
결과이다[28]. 이 같은 메커니즘은 자유 의지보다 시스
템의 효율을 중시하는 기술 결정론을 심화시키고[29], 
인간을 데이터 중심의 객체로 환원시키는 부작용을 낳는
다[32].

2.2 생성형 AI 및 딥페이크 기술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은 가상 세계의 디지털 재현 

수준을 현실과 유사하게 고도화하고 있다[38]. 대표적으
로 데이터 확률 분포를 학습하는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기술은 가상 콘텐츠를 정교하
게 생성해 내지만, 역설적으로 정보의 신뢰성을 훼손하
는 원인이 된다[34]. 비록 생성형 AI가 데이터 복원이나 
증강 등 순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35,36], 소량의 데
이터만으로 타인의 외형과 목소리를 복제하는 딥페이크 
기술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37]. 이는 신원 도용, 금융 사
기, 여론 조작 등의 사회적 범죄로 이어져 정보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므로[39,40,41], 이에 대응할 윤리적 기준
과 신학적 성찰이 시급하다.

2.3 보안 기술과 감시 사회
가상 환경의 팽창에 따라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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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과 같은 보안 기술의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42]. 
해당 모델은 상시적인 검증을 통해 보안성을 극대화하지
만, 유저의 행동 데이터를 지속해서 수집·분석해야 하므
로 감시 사회를 초래할 위험성을 지닌다[43,44]. 인공지
능이 인간의 선택을 유도하거나 감시 수단으로 오용되는 
현 실태는[45,46], 기술이 보호가 아닌 인간을 통제하는 
기제로 변질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보안 기술
의 고도화는 기술적 효율성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자
유를 수호하는 윤리적 토대 위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3. 가상 환경의 부작용에 대한 대안: 
개혁주의생명신학적 기술 윤리

3.1 신학의 실천적 본질과 기술의 존재론적 의미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신학을 관념적 지식이 아닌 인간

과 공동체를 소생시키는 실천적 학문으로 규정한다. 이
러한 관점에서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창조 세계
의 잠재성을 발현하는 문화적 행위이며, 하이데거가 언
급한 창조 세계의 숨겨진 가치를 드러내는 인간의 주체
적 행위와 맥을 같이 한다[27]. 그러나 현대의 기술 지상
주의는 효율성과 통제만을 앞세워 인간을 데이터 객체로 
환원시키는 한계를 지닌다[27]. 이에 대응하여 신학이 도
구적 이성으로 고착되는 것을 경계하고 "신학은 생명이
다"라는 명제를 확립해야 한다[49]. 궁극적으로 기술은 
인간을 지배하는 체계가 아닌, 조화로운 질서인 '샬롬'을 
구현하고 생명을 보존하며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는 섬
김의 수단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4,21,49].

3.2 가상 세계의 신학적 재해석과 실천 공간으로의 
   전환

가상 세계는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라 성경적 문화 명
령이 실현되는 확장된 실천 공간이다[4]. 인간은 창조주
의 대리자로서 디지털 영역에서도 생명 질서와 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가상 환경
은 상업성과 효율성 중심의 설계로 인해 인간을 데이터 
객체로 전락시키고 인격적 관계를 약화시킨다. 따라서 
가상 세계는 가치 중립적 구역이 아닌 신학적 윤리가 요
구되는 영역이며,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코이노니아 가치
를 반영하여 인간 존엄성과 공동체성이 보장되는 생명 
중심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49].

3.3 데이터와 인간 존엄성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생명 중심 사상은 가상 세계에서

도 인간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명시한다[49]. 인간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은 영성과 관계성에 내재되어 있으므
로[50,51], 데이터는 인간의 인격적 흔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디지털 자아를 현실과 분리하는 이
원론적 경향을 극복하고 통합된 인격적 행위자로 규정할 
때[52], 가상 세계에서의 활동 역시 도덕적 책무를 지닌
다. 이는 개혁주의 청지기 정신을 계승한 '디지털 청지기
' 개념으로 연결되며, 기술과 정보를 공동체적 이익을 위
해 관리하는 윤리적 주체성을 요구한다.

4. 개혁주의생명신학 기반의 보안 윤리

개혁주의생명신학에 기반한 보안 윤리는 보안의 범주
를 기술적 통제나 시스템 방어에 국한하지 않고, 신성한 
인간 생명과 존엄성을 수호하는 청지기적 책무로 규정한
다[49]. 이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등 기술적 가치를 최
우선시하던 전통적인 정보보호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과 
공동체의 생명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데 종국적 목적을 
두는 인간 중심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본 장
에서는 이러한 개혁주의생명신학을 기반으로 디지털 환
경에 부합하는 보안 윤리 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4.1 인간 존엄성 보존과 청지기적 보안
개혁주의생명신학 관점에서 보안의 궁극적 대상은 데

이터가 아닌 인간이며, 기술 시스템의 수호를 넘어 사용
자 존엄성과 생명력을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다[51]. 데
이터는 단순한 자원이 아닌 인간 가치가 투영된 인격의 
연장선이므로, 정보 보호는 기술 관리를 넘어 존엄성 수호
의 영역으로 재정립된다[49]. 보안 관리자는 타인의 삶과 
인격을 지키는 ‘청지기’로서 윤리적 책무를 지니며[52],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환경 내에서 조화로운 질서인 ‘샬
롬’을 지향한다[49]. 이러한 원칙은 정보 최소 수집과 목
적 외 이용 금지, 보안 사고 시 피해자의 심리·공동체적 
회복을 돕는 구체적 실무 실천을 통해 실현된다[49,52].

4.2 진실성 기반 보안 윤리와 데이터 무결성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진실성' 가치는 정보보호의 무결성 

개념을 정보가 진실을 대변하는 상태로 확장한다[49]. 성경
의 참된 언행에 대한 명령과 거짓 증언 금지 원칙은 디지



개혁주의생명신학 관점에서 살펴본 가상 세계와 정보 보안 175

털 환경의 인증 및 부인방지, 무결성 보장과 직접 연계된
다[49,50]. 이에 따라 계정 탈취나 데이터 조작은 공동체
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디지털 거짓 증언으로 규정된다
[52]. 따라서 보안 기술은 진실 수호 장치여야 하며, 투명
한 사고 공개와 같은 윤리적 거버넌스가 요구된다[51]. 이
러한 진실성 원칙은 정체성을 조작하여 사회적 신뢰를 
붕괴시킨 딥페이크 성범죄 및 금융 사기 사례에 강력한 
윤리적 규제 근거를 제공하며[39,40], 관련 탐지 기술 개
발을 공동체적 책임의 실천으로 보게 한다[37,49].

4.3 코이노니아 기반 공동체 보안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규정하고 

공동체적 연대를 강조하므로, 보안 패러다임 역시 개별 
방어에서 공동체 협력 구조로 확장해야 함을 시사한다
[49]. 이러한 모델은 코이노니아 개념을 바탕으로 위협 
정보의 공유와 취약점 공동 대응, 상호 보호 체계를 지향
한다[50]. 새로운 위협 정보를 독점하지 않고 전파하는 
행위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며, 이는 협력적 보안의 신학
적 토대가 된다[52]. 또한, 보안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
보안 나눔'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실천이자[51], 개
별 방어를 넘어 전체 생명 네트워크를 수호하는 연결된 
안전 구조를 구축하는 핵심 기제이다.

4.4 회복적 보안과 디지털 회복 탄력성
개혁주의생명신학의 회개와 용서 원리는 보안 사고 대

응 패러다임을 단순한 시스템 복구에서 관계 회복과 인
간 치유의 영역으로 확장한다. 사이버 범죄가 유발하는 
심리적 외상과 공동체 신뢰 붕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조치를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50]. 아울러 가해자를 처벌 대상에 국한하지 않고 공
동체에 재통합시키는 회복적 정의를 추구한다[51]. 이러
한 일련의 개선과 성장은 디지털 성화의 과정으로 해석
되며, 궁극적인 디지털 회복 탄력성은 기술적 방어력을 
넘어 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력이라는 생명적 역동성에 
의해 구축된다[49].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생명이다”라는 개혁
주의생명신학의 핵심 명제를 현대 기술 문명, 특히 가상 
세계와 정보보호 윤리의 영역에 적용하여 고찰하였다. 
가상 세계의 확산과 기술 중심 사회의 심화는 인간 소외, 

실재 인식의 왜곡, 데이터의 도구화라는 복합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대응을 
넘어 인간 존재와 공동체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한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의 관
점을 통해 기술을 단순한 수단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성을 보존하고 드러내는 실천적 영역으로 재해석하
였다. 특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이해하
는 신학적 인간관을 기반으로, 데이터와 디지털 행위 역
시 인격적 가치와 윤리적 책임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개혁주의생명신학을 가상 세계 및 정보보호 윤
리 담론에 체계적으로 접목함으로써, 기술 윤리에 대한 
신학적 해석 틀을 제시하였다.

둘째, 보안을 기존의 기술 중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인간 존엄성과 공동체 회복을 중심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인간 중심 보안 윤리 모델을 제안하였다.

셋째, 백석대학교의 건학이념인 개혁주의생명신학을 
디지털 시대의 실천적 학문 담론으로 확장함으로써, 개
교 50주년 기념 연구로서의 학문적·정체성적 의의를 확
보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보안 윤리 체계는 진실성, 
공동체성, 그리고 회복적 정의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
는 기존의 효율성과 통제 중심 보안을 넘어 공동체적 신
뢰와 생명 보존을 지향하는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을 제
시한다. 나아가 회개와 용서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디지
털 회복 탄력성 개념은 사이버 범죄로 인해 훼손된 관계
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결국 신학이 생명 운동으로 기
능할 때 기술은 인간을 지배하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섬기는 수단으로 전환되며, 디지털 공간 역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구현되는 ‘생명 중심 공간’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기술 환경 속에서 단순
한 사용자나 소비자가 아니라 책임 있는 ‘디지털 청지기’
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인공지능 윤리와 개혁주의생명신학의 통합적 연
구가 요구된다. 특히 인공지능의 자율성과 책임성 문제
를 신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알고리즘 설계 및 
정책 수준에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윤리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 나눔 및 협력 모
델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정보보호 및 기술 접근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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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실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
를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섬김과 나눔’ 원리와 연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공간에서의 인격성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적 연구가 요구된다. 데이터의 인격적 가치 개념을 기반
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보안 정책, 디지털 권리 체계에 
신학적 윤리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
하다.

넷째, 사이버 범죄 대응에 있어 회복적 정의 기반의 
교육 및 재활 모델 연구가 필요하다. 가해자의 책임 인식
과 공동체 재통합을 지원하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함으로써 디지털 사회의 전인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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